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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및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 김정은 고발 

-북한인권 외면하는 정상회담 추진 반대 릴레이 기자회견(5회)

일 시 : 2018. 12. 4(화). 11:00

장 소 : 청와대 분수대 앞

1.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의 평화공존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북한인권은 외면한 채 12월 

중 김정은 답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10일 70주년을 맞는 세계인권선언에 

의하더라도 인권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고, 의하면 남북인권대화를 추

진해야 한다. 지난달 15일에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사실상 김정은을 반인도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2. 우리 북한인권 피해자 및 단체들은 지난달 6일부터 매주 화요일 북한인권을 외면

한 채 추진하는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하고 김정은을 반인도범죄로 형사고발하는 릴레

이 기자회견을 해 왔다. 이번이 마지막 차례가 된다. 

3. 특히 오는 11일은 49년 전인 1969년 북한이 대한항공(KAL) 소속 민간 여객기를 

납치하여 50명의 승무원·승객을 억류하고 1970년 39명만 돌려보낸 후 아직도 11명

을 억류한 채 생사확인도 해주지 않고 있다. 민간여객기와 승객의 납치는 심각한 국

제법 위반이다. 1983년 이래 북한도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의 당사국

이므로, 불법납치를 당해 북한 영토에 착륙한 항공기의 승객들이 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적절한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 

4. 한편 북한주민들은 김정은 집권 이후 더욱 엄격해진 국경통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인권지옥을 탈출해 오다가 중국 등지에서 붙잡혀 강제북송 되

고 있고, 강제북송 된 후 북한 당국에 의해 갖은 고문을 받고 처형되거나 정치범수

용소나 교화소에 보내지고 있다. 

5. 이에 우리들은 북한 김정은을「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 반인도범죄자로 형사고발하고, 북한인권을 외면한 채 재추진되는 남북 정상회담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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